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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차관, 사립유치원 휴업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

- 시‧도별 상황 점검 및 교육부(교육청) - 관계부처(지자체) 공동 대응 방안 논의 -

□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9월 14일(목)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 도 

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경기도청)이 참가하는

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.

□ 먼저,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,

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

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,

ㅇ 시 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

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 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

수 있도록 요청하였다.

□ 아울러,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

(시 도 교육청)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(시 도청) 간 휴업대비 공동

대응방안을 강조하였고,

ㅇ 특히,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(9.18) 뿐만 아니라, 추석연휴

직전 2차 휴업(9.25~9.29)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

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□ 이에 시 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,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

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, 만약의 수요를 대비하여

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

협조를 요청하였고,

ㅇ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돌봄이 

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,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

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박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

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며,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

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

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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